
녹십자 허영섭 회장 CEO 대상 수상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국내 B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월19일 COEX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전문경영

인(CEO)학회로부터 중견기업 부문「제2회 한국CEO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CEO대상은 정도경영 이념과 노사공영의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한국경제의 성장과 도약에 기여한 최고경영자

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1년 처음 제정됐으며, 2002년에는 대기업 부문에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벤처기업 부문에

서 변대규 휴맥스 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회 CEO대상은 국내 500여명의 경영전문인과 경제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이천수(천안대 총장) 심사위원장은 허영섭 회장은 기업경영의 모범을 이뤘으며, 특히 R&D 중심의 경

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생명공학산업을 개척해 온 경영인 이라고 선정배경을 소개했다.

또 허영섭 회장은 선천성 유전질환인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한국 혈우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총 200여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매년 북한어린이 돕기 의약품 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등 나눔의 기업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경영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CEO학회는 공적서를 통해, 허영섭 회장이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기 힘

든 그러나 꼭 있어야 될 특수의약품 개발에 우직하게 매진한 결과, 녹십자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에서 국제적인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한국CEO학회는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원칙과 함께 한국적 기업현실에서 신뢰와 정을 중요한 조직문화의 요소로 보

는 허영섭 회장의 경영관이 지금까지 녹십자가 화합의 노사문화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1년 제1회 CEO대상은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중견기업부문),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대기업부문), 정문술 미

래산업 전 사장(벤처기업부문)이 수상한 바 있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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